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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일보 28일자,‘KDI, 文 노믹스에 태클…
“국민 부담 크게 늘어난다”’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□ 조선일보는 11월 28일 KDI 현안분석 ‘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

부채 관리노력 점검’ 보고서를 인용하며,

◦ “현 정부 들어선 각종 재정확대 정책 때문에 관리노력이 약화되고 

있다고 진단했다”고 보도했으나 이는 보고서 취지와 다름.

<KDI 입장>

□ KDI는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

고 평가함.

◦ 다만 현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기

재정전망에 기초해 가상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, 지속적인 재

정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임.


